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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답답한 남편 스타일 5]
1. 민속박물관형(꼰대 스타일)
옛날에는 여자들이…… 모름지기 아내란…… 우리 엄

마는……. 나이에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

남편. 민속촌에 살지 왜 나왔어.

2. 백화점형(문주란 스타일)
밥 달라. 안아달라. 놀아달라. 요구조건이 많은 형.

3. 성형외과형(조립 스타일)
요리는 누구처럼, 살림은 누구처럼, 잠자리는 누구처

럼……. 여자를 고쳐서 살려는 남편. 

4. 한국은행형(하청 스타일)
콩나물값 얼마, 목욕비 얼마. 일일이 신청해서 돈 타 쓰

게 하는 남편. 요새 최저임금이 얼만데.

5. 나무꾼형(말뚝 뽑는 스타일)
애처가는 처가 말뚝에다가도 절을 한다는데……. 아

내는 부모 형제도 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줄 착

각하는 남편.

[피곤한 아내 스타일 5]
1. 돋보기형(탐정 스타일)
무엇이든지 다 알려고 꼬치꼬치 묻고 캐내고 뒤지는 

형. 사소한 것도 이리저리 맞춰보고 두고두고 씹고 곱

씹는 형.

2. 장학사형(어머니 스타일)
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형.

3. 사랑밖엔 난 몰라형(개구리 스타일)
술 먹기 싫다고? 안 먹으면 되잖아. 2차 갈 때 몰래 빠

져나와. 세상 물정 통 모르는 답답한 아내. 누가 이 사람 

좀 우물에서 꺼내줘.

4. 평생 채권자형(알라딘 스타일)
너랑 결혼해줬으니까 문지르면 뭐든지 해내는 요술램

프처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줘 잉.

5. 저울형(재단사 스타일)
우리 형부는… 당신 동생은… 옆집 남편은… 내 친구 

신랑은… 재고 또 재고 끝없는 비교 분석과 저울질. 그 

저울에 당신이 먼저 좀 올라가 보시지.

[프러포즈]
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버릇이 있는 한 남자가 좋아하

는 여자에게 독하게 마음먹고 프러포즈했다.

“사실 난 말이야…, 그동안은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고 

좋았거든. 그런데 이젠 슬슬 그만두고 싶어. 날 존경해 

주고 배신하지 않고, 날 완전히 신뢰해 주는 그런 파트

너가 있었으면 해. 그리고 그걸 꼭 너에게 부탁하고 싶

은데…. 어때?”

그녀는 뜻밖에도 아주 흔쾌히 대답했다.

“그래? 그러지 뭐!”

여자의 응답에 남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.

“정말? 정말이지? 나중에 딴소리 안 할 거지?”

그녀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.

“날 그렇게 못 믿냐? 내가 널 위해 그깟 강아지 한 마

리 못 사주겠냐?”

[오해와 편견]
남자들 세 명이 한집에서 살며 집안 일을 하는 가정부

를 두었다.

세 명의 남자들은 어느날 집에 있는 술병의 술이 조금

씩 줄어든다는 걸 눈치채고는 가정부가 몰래 홀짝홀짝 

마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. 그들은 진상을 밝히기 위

해 남은 술이 얼마나 되는지를 술병에다 표시했다.

분명히 술은 줄어들고 있었다.

하루는 세 사람이 골프 모임을 마치고 얼큰하게 취해 

늦은 시간에 귀가했다. 자기 전에 한 잔 더 할까 하다가 

술병에서 술이 자꾸 줄어들었던 것이 떠올라 가정부에

게 따끔한 맛을 보여 줘야겠다고 생각했다. 그들은 술이 

남은 병 안에 오줌을 눠서 채워 넣었다. 

며칠이 지났는데 병 속의 술은 여전히 줄고 있었다. 그

들은 가정부에게 자기들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다. 

가정부가 대답했다.

“전 마시지 않았어요. 음식 만들 때만 썼는데요.”

[사오정의 아들]
사오정의 아내가 유치원생 아들을 데리고 음식점에 갔

다. 아들은 그날따라 유난히 소리를 지르며 실내에서 뛰

어다녔다.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진 사오정의 아

내는 아들을 불러 따끔하게 주의를 주기 위해 물었다.

“너, 엄마는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?”

아들이 바로 대답했다.

“아빠요!”

 

[남편 입맛을 살리는 방법]
이웃에 사는 두 여자가 만났다.

여자1이 물었다.

“요즘 매일 그렇게 어딜 다니세요?”

그러자 여자2가 대답했다.

“남편이 반찬이 맛없다는 얘기를 자주 해서 학원에 다

니고 있어요.”

여자1이 감동하며 다시 물었다. 

“아, 남편 입맛을 살리려고 요리 학원에 다니느라 매일 

외출하시는군요.:

여자2가 목을 좌우로 까닥이며 대답했다.

“야뇨, 유도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!!!”


